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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월독립기념관, 4월인사동한국미술관, 8월주상하이한국문화원갤러리-

3·1운동100주년기념예술인333인특별초대전

3·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
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예술인
333인 특별 초대전이 지난 3월
1일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
에서 개최됐다.

예술인 333인 특별 초대전은 서
예·회화·서각·전각·공
예·사진 등 다양한 유형의 예
술 작품들을 모아 3차례에 걸쳐
전시를 진행한다. 3월 1일부터
한 달 동안은 독립기념관, 4월
10일부터 16일까지는 인사동
한국 미술관, 8월 12일부터 26
일까지는 주 상하이 한국문화

원 갤러리에서 전시가 진행 될
예정이다.

전시에는 황갑주 장인을 비롯
한 11명의 금속공예 작가들(고
수형, 김용도, 남행선, 박양화,
신경하, 양희숙, 우하나, 이숙
경, 이화영, 최옥남)이 초대되
어 참여했다.

특별 초대전은 국권 회복을 위
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
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·
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
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

고취하는데 그 취지와 의미를
두고 있다.

전시 관계자는“3·1운동은 우
리 민족이 일제에 의한 인권 강
탈과 억압에 맞서 국내외 전 국
민 이 오직 태극기만을 들고 죽
음도 불사한 비폭력 인도주의
적 저항운동이었다. 3·1운동
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태어나
고 3·1운동정신으로 대한민국
헌법이 제정됐으며 그 법에 따
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. 3·1
운동은 천부적 인권을 찾기 위
한 약소민족의 저항운동이며

비폭력 인도주의를 실천했다는
점에서 20세기 인류사에 혁혁
한 성과를 가져온 위대한 행위
이며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. 또
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국
주의 억압에 시달린 많은 사람
들에게 감동을 주었다.”고 3·1
운동에 대해 설명했다.

전시 참여 작가들은“의미 있는
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
생각한다. 일반전시와는 다르
게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는 3·
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
년을 기념하는 전시이다 보니

절로 숙연해지고 감사한 마음
이 커졌다. 역사적이고 민족사
의 기념비적인 뜻깊은 날을 작
품을 통해 기념할 수 있어서 영
광이다.”고 말했다.

한편 특별 초대전를 알리고자
D-100일, 50일, 10일에 보신각
타종행사를 진행했으며 하루
전 전야제 행사로 인사동 남 인
사 마당에서 예술인들의 퍼포
먼스 축제가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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